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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
2025년 6월 18일(수)  최명선 노동안전보건실장 010 9067 9640

(우)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| 대표전화 (02)2670-9100 | FAX (02)2635-1134 

<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1주기 토론회>

아리셀 중대재해참사는 우리 사회에 무엇을 남겼는가
2024년 6월 24일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리셀 중대재해참사가 

우리 사회에 남긴 과제를 살펴보고 변화를 모색하는 토론회 개최

1. 개요

- 일시 : 2025년 6월 19일(목) 오전 10시

- 장소 :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

- 공동주최 : 아리셀 산재피해가족협의회, 아리셀 참사 대책위원회, 국회의원 권향엽, 김주영, 송

옥주, 신장식, 용혜인, 이용우, 이학영, 정혜경, 한창민, 허성무

2. 취지 

- 2024년 6월 24일 화성시에 위치한 아리셀이라는 사업장에서 23명의 노동자가 세상을 떠나고 다

수의 노동자가 부상을 입는 중대재해참사 발생. 1년이 다 되어가지만 가해기업 아리셀과 모기업 

에스코넥은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피해 유가족들은 책임자들의 엄중 처벌을 요구하며 

싸움을 지속하고 있음.

- 아리셀 중대재해참사는 어쩌다 발생한 불운한 사건이 아닌 온갖 불법으로 회사를 운영해 온 사

측 아리셀과 모기업 에스코넥의 부실 경영의 문제였음. 빈번하게 화재가 발생했지만 안전관리에 

소홀했던 노동부, 군납비리 사실을 철저하게 조사하지 않은 국방부, 1차 하청 업체의 안전관리

에 소홀했던 삼성 등 정부와 기업의 책임방기가 참사가 발생를 더욱 확대시킨 원인이었음. 또한 

사망자 중 다수는 이주노동자로 위험의 외주화가 단적으로 드러난 사건이었음. 아리셀 중대재해

참사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한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임. 이 참사에서 발새한 문제

들을 그냥 남겨둔 채 지나친다면 또 다른 참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.

-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1주기를 맞아 대책위와 피해가족협의회는 아리셀 중대재해참사가 우리 사

회에 남긴 문제를 짚어보며 또 다른 참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 어떤 정책적인 대안이 필요한

지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함. 귀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를 요청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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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프로그램 

<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1주기 토론회>

아리셀 중대재해참사는 우리 사회에 무엇을 남겼는가

* 시간 및 장소 : 2025년 6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-12시/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

좌장 : 양한웅(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) 

1. 아리셀 중대재해참사가 우리 사회에 남긴 질문_권미정(김용균재단 운영위원장)

2. 아리셀 중대재해참사가 남긴 과제

- 산업재해측면에서 바라본 과제 _ 최명선(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 실장)

- 피해자권리 측면에서 바라본 과제 _ 안은정(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)

- 이주노동 측면에서 바라본 과제 _ 박동찬(경계인의몫소리연구소 소장)

- 법률적 측면에서 바라본 과제 _ 신하나(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)

- 지역에서 안전 시스템 만들기 _ 백도명(경기도자문위원회 위원장)

3. 토론 

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

행정안전부 국토산업재난대응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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